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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만알았던새 천년에도

우리들의일상은어제의연속으로이어지고있다. 세

기가바뀌면사이버룩에밀려퇴물이될줄알았던

옷장안의옷들이그대로입혀지고있고오히려디자

이너들은몇십년전에입었던스타일을새트렌드

로부활시켰다. 

얼마 전 있었던 뉴웨이브인서울 컬렉션과

S.F.A.A. 컬렉션은복고 바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1 9 8 0년대글래머러스룩을필두로1 9 4 0년대의페미

닌스타일과1 9 6 0년대의모던룩, 1970년대의펑크

룩까지여러시대의패션이새롭게재해석되면서지

난시절의향수를불러일으켰다. 여기에디자이너들

에게 수 년 동안 개척해야할신대륙으로여겨지고

있는오리엔탈리즘의열기까지더해져동양의에스

닉한아름다움에심취한듯한의상들도많이선보였

다.   

이렇게새천년의첫해패션계는미래가아닌과

거로시대를거스르고공간을넘나드는일로바쁘게

돌아가고있다. 복고풍이나오리엔탈리즘이전시대

에전혀없었던것들은아니다. 그럼에도이러한패

션의조류가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 시대를 읽을

수있는단서가되기때문이다. 옛것이오늘에어우

러지고서로다른땅의이국적인것들이하나로어우

러지는시대상을너무나잘반영하고있는것이다.    

과거를보면미래가보인다

패션은돌고돈다. 그래서복고풍을의미하는레트로

룩은언제나있어왔지만, 그래도레트로룩의바람

이이렇게거셌던적이있었을까? 그중에서도특히

1 9 8 0년대의글래머러스하고럭셔리한룩이강세를

띄고있다. 커다랗고번쩍번쩍한금붙이액세서리와

최대한부풀린어깨, 칼라끝이뾰족한블라우스등

으로대변되는1 9 8 0년대패션의특징은화려함과루

즈함. 돌체앤가바나, 크리스챤디올, 셀린, 베르사체

등이제시한이번시즌의상들은 1 9 8 0년대룩의전

성기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돌체 앤 가바나는

1 9 8 0년대를말할때빼놓을수없는미국TV 드라마

<다이너스티>에등장했던의상들에심취해있는듯

하고, 셀린이나베르사체의리치하고컬러풀한텍스

처나실루엣등도그렇다. 또크리스찬디올은방랑

자의이미지를럭셔리하게표현했다.        

국내디자이너들도1 9 8 0년대스타일을의식한의

상들을선보였는데, 김선자와한혜자의경우당대의

음악과모델까지 동원시켜1 9 8 0년대를직접적으로

표방했을정도. 다른디자이너들도대부분1 9 8 0년대

스타일을의식하는가운데그이전시대의복고풍도

다양하게접목시켰다. 헵번스타일의단정하고우아

한스타일을주로해온손정완의경우1 9 6 0 ~ 7 0년대

의 심플한 실루엣에모던 록을 가미해 보다강렬한

섹시미를구사했으며, 박윤수는1 9 7 0년대불안정한

감성이 투영되었던 히피룩을‘보헤미안 레드’라는

테마로요즘의자유스러운감성으로풀어냈다. 장광

효와루비나는다양한시대의레트로를합성시켜새

로운퓨전스타일을제시했다. 

그동안테크노스타일에치중해온이상봉도이번

시즌에는1 9세기말까지과거로돌아갔다. 그는‘벽’

이라는 주제로 중세의 화려함과 그 이면의 허무함,

보헤미안의방랑과자유로움을펑키스타일로표현,

웅장하면서도 퇴폐적인 섹시미가 느껴지게 했다.

‘벽’이란중세의허물어진성곽을뜻하는사전적의

미와시대적의미의벽두가지를중의적으로표현한

것이라고.   

패션이1 0년을주기로변화한다는말도이제옛말

이되려나보다. 이렇게다양한시대의레트로룩이

동시대에편집되고있으니말이다. 과거를통해미래

를보는것도디자인의한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특히세계적으로현재왕성한활동을하고있는디자

이너들이 젊은 시절을 1 9 8 0년대에 보냈던 만큼

1 9 8 0년대에대한향수가그들의작품에묻어나는것

은지극히자연스러운일일것이다. 하지만그것으로

레트로룩이이렇게까지전성기를누리는이유를다

설명할수있을까? 더욱이8 0년대이후세대들이그

이전시대의패션을나름대로해석하고있는움직임

은어떻게이해해야할까? 

촌티패션의선두주자로레트로룩을고집하고있

는‘아가씨’의이경원은‘복고풍은늘있어왔지만최

근문화가다양화되면서트렌드에연연하지않고복

고풍을좇는매니아들이생겨나는것이두드러져보

이는것’이라고분석한다.

“풍요한시대일수록옛날이더그리워지는법이고

1 9 9 0년대미니멀리즘에싫증날때도됐죠. 그런중에

3 0대이상디자이너들은과거를추억하고3 0대이하

디자이너들은호기심으로복고풍을시도해보는것같

아요. 양쪽다사치와풍요의시대에걸맞는리치하고

럭셔리한스타일을추구한다는점에선같죠.”

‘지난것들의구티를벗겨내고모던함을불어넣어

새로운 미를창조하는 것’이 그녀가말하는레트로

의미학이다. 

미래에대한불안감에서비롯된회귀현상일수도

있고더이상새로운것이없기때문일수도있다. 과

거에대한추억이든호기심이든레트로열풍은쉽게

사그라지지않을것이다. 분명한것은이시대가지

나간시대의것들도흔쾌히수용하고그들과어울려

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는데열중하고있다는사실

이다. 그래서인지이상봉컬렉션의‘벽’이라는주제

가더욱의미심장하게다가온다.  

오리엔탈리즘의비전

동양적인아름다움을추구하거나동양적인스타일또

는요소들이하나의트렌드로자리잡을때등장하곤

하는‘오리엔탈리즘’이란말은, 세계복식사의흐름

을서양옷이주도하고있음을결정적으로확인시켜

주는용어다. 동양옷이패션의주체라면‘동양적인’

이란말이쓰일리없지않은가? 

그‘동양적인것’이세계디자이너들에게새로운

영감을 주는 신대륙 같은 존재로 다가선 것은 벌써

수년전부터다. 이번시즌에도국내많은디자이너들

이오리엔탈리즘에입각한의상들을선보였는데, 일

본이나중국에이어몽고풍이등장했다는점이특기

할만하다. 

진태옥과지춘희, 박동준이그대표주자들. 야생

가죽덮개를비롯해몽고대륙의야성미가느껴지는

아이템들과실크, 레이스같은소재와의절묘한조화

로수줍은미소속에강인한내면을지닌몽고소녀

들의신비를표현한진태옥의무대는그녀만의아방

가르드한모던함을보여주었다. 또지춘희는몽고의

2000 F/W 컬렉션을통해본어울림의미학

케 이 스 스 터 디

글| 김미정_자유기고가
당대의모델까지동원시켜8 0년대스타일을표방한한혜자컬렉션의

한장면. 1980년대의루즈한실루엣에기본을두면서손으로찢은듯

커팅한헴라인을비롯해컬러와텍스처의사용에자유로운실험정신을

발휘했다. 

오뜨꾸뛰르에가까울정도로모든디테일에공을들인루비나컬

렉션. 웨스턴스타일을클래식과조합시켜그녀만의로맨티시즘

을선보였다.

몽고리언의기상을힘있는여성상으로투영한지춘희컬렉션의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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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속에서차별화된디자인을내놓으려면더많은

고민을해야하고, 소재개발도그연장선에서하는

것이죠.”오은환은소량생산에의한유니크한소재를

개발하고, 열린눈으로퓨전스타일을개척하는것이

앞으로패션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할것이라고전

망한다. 

이번시즌핸드메이드느낌의니트와광택나는

가죽, 다양한퍼등을소재로다양한시대의로맨티

시즘을감각적으로합성시킨루비나도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에대해서는일가견을가지고있다. “원래

세트개념을싫어해요. 엉뚱함의신선미를즐기는편

이죠. 그래서매장을찾는고객들에게도기존에가지

고 있는 아이템들과코디할 수 있는 것을 권유하곤

해요.”

이들뿐아니라실크+내추럴퍼, 스웨이드+레이

스 등이질적인소재의 매치나 이색적인컬러의 배

합, 상반된이미지의절충, 황당할정도로엉뚱한스

타일링등은모든디자이너들에게아이디어의근간

이되고있다. ‘크로스오버’와‘퓨전’이야말로이시

대패션트렌드의키워드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제서로어울릴것같지않은것들의결합과조

화가미래적인느낌으로다가온다. 공식을깨면예기

치않은아름다움이기다리고있다. 그속에서보다

정제된컨셉을마련해새로운퀄리티를창출해내는

것이디자이너들의몫인것이다. 디자이너의역할과

역량에따라‘혼돈’을일으킬수도있고새롭고드라

마틱한‘어울림’을구가할수도있을것이다. 

사진제공| SFAA사무국

Aesthetics of Oullim at the S.F.A.A.

Fall/Winter Collection

The recent New Wave in Seoul and S .F.A .A.

Fall /Winter Col lection fashion show was a

reiteration of Retro trends to return.  Glamorous-

look of the 80s as the central idea, the two events

reinterpreted the feminine style of the 40s, modern-

look of the 60s, and punk style of the 70s.  The latest

sweeping trend of the Orientalism was visible

through various attempts of interpret t ing the

beauty of oriental ethnic look.  The trendy attention

to Orientalism and ethnic-look, though being not the

newest theme under the sun, might offer a clue to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trend of today and its

effects to bring diversity into the harmonious unity.

직접적인표현보다몽고인의기상을모티프로힘있

는 여성상을 표현했고, 박동준은 비단자수의상에

중국화병같은신발, 아얌모양의모자등으로스타

일링된오리엔탈퓨전룩을보여주었다. 그밖에박항

치, 최연옥, 임선옥등도부분적인요소나실루엣면

에서동양적인이미지를활용했다. 

한국적인 모티프로 아이덴티티를견고하게 다지

고있는설윤형은이번시즌에도그녀만의오리엔탈

리즘으로밀고나갔는데, 한국적인로맨티시즘과웨

어러블컨셉을잘조화시켰다는평가를받았다. 여러

가지아이템에서포인트로쓰인꽃자수나수묵화프

린트등한국적인디테일을1 9 8 0년대의글래머러스

한스타일로무리없이소화해냈다는것.  

“한국적인모티프를어떻게현대화시키느냐가관

건이죠. 잘못하면특히우리나라사람들눈엔촌스

럽게 보일수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디자인 자체는

호평받지만막상사입기에는부담스러워하더라구

요.”설윤형은갈수록한국적인모티프의한계를느

낀다면서한국적인디자인으로소비자들이입을수

있는옷을만드는것이과제라고말한다. 그리고그

것이오리엔탈리즘전체의한계이며과제일것이라

고지적한다. 그과제때문에오리엔탈리즘을연구하

는디자이너들의노력이계속될것이라는예측을하

는것은그리어려운일이아닐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할수록 원시적인 것을 갈망한다는

데, 그런이유때문에동양적인모티프가이국적인아

름다움의세계이며때묻지않은순수의세계를찾을

수있는샘물로여겨지는것같다. 그런데동양적인

모티프도더이상이국적인것으로받아들여지지않

는때가곧올것은너무나자명하다. 지리적인경계

가무의미해진시대에살고있기때문이다. 동서양의

미를한데어우르는작업이시대적인요청으로보아

지는것도그때문이다. 

크로스오버로푸는퓨전스타일

성급한판단일지모르지만이제한시대를대표할만

한스타일을말하기란어려울것같다. 클래식, 펑크,

레트로, 하이테크등그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대의

스타일이믹스되고공존하는시대이기때문이다. 어

쩌면새로운트렌드란더이상없을지도모른다. 앞

에서여러시대의스타일이조합된케이스를거론한

바있지만, 서로어울릴것같지않은소재나컬러를

믹스하고매치시키는크로스오버스타일에대한디

자이너들의관심이증폭되고있는것도그때문이다.

그중에서도오은환과루비나의활약이돋보인다.

오은환의 경우‘신비스러운퓨전’이라는 주제로한

국적인 색채와 디테일의 조합, 저팬 아방가르드,

1 9 5 0년대클래식의현대적인재해석등장르를초월

한만남을크리에이티브하게연출했다. 특히청소용

구를연상시키는멀티컬러의‘샤기’소재나비즈와

수장식이화려한에스닉한패브릭들을조각보처럼

패치워크해다른여러가지소재들과접목시킨라인

은그녀의소재개발에대한집념과퓨전철학을잘

보여준다. 

“소재나컬러, 스타일을 막론하고서로어울리지

않는것들을어울리게하는것이유행인것같아요.

‘보헤미안레드’라는테마로모던한히피룩을선보인박윤수컬렉션.조각보처럼다양한색채로패치워크한샤기아이템으로소재연

구의가능성을환기시킨오은환의무대. 

한국자수와다양한컬러의퍼와가죽 등을과감하게믹스매치해

1 9 7 0 ~ 8 0년대의로맨티시즘을보여준설윤형컬렉션. 한국적인오리엔탈

리즘을웨어러블컨셉으로소화해냈다는평가를받았다.

펑크, 레트로, 클래식, 하이테크등다양한시대와스타일을믹스한퓨전

스타일을제시한장광효컬렉션.

각진패드를넣은재킷과판탈롱팬츠, 뾰족한깃의새틴셔츠, 무

릎길이의플레어스커트등을선보인김선자. 

지층의단면을연출하듯켜켜이층을내어쌓은소재와야생가죽덮개

로몽고소녀의이미지를보여준진태옥컬렉션.



케 이 스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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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어울림과글로벌마케팅

우리가 생활하는시장환경의특징을표현하는키워

드는관여하는업계, 학계, 시장의특성에따라다르

겠지만, 시장의주도권이이제기업중심에서소비자

중심으로, 판매자와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은일방

적인다수대상에서쌍방향의특정세그먼트로, 시공

간의제약에서전세계동시패션으로, 오프라인거래

에서온라인거래와의경쟁과공존의장(場)으로, 또

한 퓨전 푸드(Fusion Food)와 디지털 컨버전스

(Digital Convergence)상품의등장등공통점을찾을

수있다.

이러한현상은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사람들

간에온라인으로음성, 영상, 문자를대용량, 고속으

로송수신할수있게하는인터넷, 멀티미디어의등

장과, 가정과사무실은물론이동환경에서도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가능하게했다. 그리고다양한교통

수단의발전에따라전세계가1일생활권이내로좁

혀져자연스럽게각나라의전통양식과문화의변화

는물론서로간의고유생활패턴까지공유하기에이

르렀다.

그런데인류의환경파괴로인한부산물로, 계절과

지역에관계없이각종자연재해와이상기후가발생

하고있으며사람들의의류, 음식, 주거양식, 전자제

품의디자인등에도그영향이미치고있다.

이와같이디지털환경과 기후변화로대변할수

있는오늘날의생활환경에서상품의구매자즉소비

자(또는이용자)는자신의환경에서, 자신이원하는

가치를실현할수있는, 자신만의개성을살릴수있

는해결방안을메이커에게기대하고있으며, 이를끊

임없이오프라인은물론온라인상에서혼자만이아

닌일종의커뮤니티를통해서요구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고객들을상대로사업에성공하려는기업이

라면구매자인고객의실체를어떻게파악하고, 구분

하며, 자신의핵심역량에근접하면서경쟁사와는어

떻게차별화를할것인지를연구해고객중심의마케

팅(Customer-driven Marketing)으로로컬시장과글

로벌시장에서균형과조화를갖추어가며우위를지

켜야한다.

그 예가 바로 가격경쟁이극심한 P C시장에서독

특하게사용자중심의디자인으로차별화에성공한

소니( S O N Y )의바이오컴퓨터(Bio PC), PC사업의재

기에성공한애플( A p p l e )사의파격적인디자인, 독일

폭스바겐( V o l k s w a g e n )사의신형비틀( B e e t l e )형승

용차디자인, 국내전자업체들의실내가구와조화를

이루는 가전제품이나 목걸이형 무선전화기 디자인

등이라고할수있다.

최근디자인에대해특집기사를다룬바있는<타

임> 잡지에서, “기능시대는가고형태시대가 도래

한다”는기사와<비즈니스위크>의“애플사의핵심

경쟁력은디자인”이라는커버스토리도고객중심의

디자인이앞으로마케팅에서얼마나중요한역할을

할것인지를시사하고있다.  

향후업계나학계는Y세대, N세대중심만이아닌

영, 실버와같은기존소비계층도흡수해야하며, 로

컬만이아닌글로벌시장의환경을고려하고디지털

환경에서소외되는계층도고려해야할것이다. 

Digital Oullim and Global Marketing

In today’s world marked by the digitalized environments

and changes, the demands of customers and users have

been increasing for solutions that can help attain their

values and strengthen their individualities.  The means to

achieve such trends among customers today can be seen

in the on-line internet environment as well as off-line at

a community level, as opposed to an individual level.  A

firm or a company looking for a success in today's cyber

environment has to identify and understand i ts

customers as well as defining its own core competency

and building up differentiated strategies.  The so-called

customer-driven marketing strategy allows a company to

keep the competitive advantage to achieve balance and

harmony in the local and global markets.

정무관(Mookwan Jeong)

한국항공대학교졸업( 1 9 7 5년)하고삼성전자컴퓨터사업본부Sales Engineering

파트에입사( 1 9 7 9년)했다. Sperry Rand Korea사Customer Engineering 파트에1

년동안근무했으며삼성전자컴퓨터사업본부영업기술지원( 1 9 8 4년), 삼성전자

독일법인정보기기마케팅담당주재원( 1 9 8 7년), 러시아지점마케팅담당주재원

( 1 9 9 0년), 삼성전자북미Display 수출부장( 1 9 9 2년) 등을담당한바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능률협회, 하나로통신, 제일제당그

룹등에서강의한바있으며단행본<디지털경제전망> (박영사, 1999년)과< N세

대의디지털복합제품수용> ( 2 0 0 0년, 정무관강태윤공저)이라는연구문헌을저술

하기도했다. 현재삼성전자글로벌마케팅연구소장과성균관대경영학부겸임교

수(마케팅)를역임하고있다.  

m k j e o n g @ s a m s u n g . c o . k r

글로벌패션과디지털 마케팅

글| 이승희_ 울산대학교의류학과조교수, 패션마케팅전공

지난8월초미국마케팅학회( A M A )에서새로출시된마

케팅책을전시하는전시장에가보게되었다. 다양한디

자인의가운데서도순간적으로한책의표지디자인에

시선이끌렸다. 그책의표지는와인병이었고, 책제목도

그와인병의라벨에조그맣게쓰여있었다. 그출판사점

원도이특이한겉표지디자인이현재가장관심을끌고

있고, 덕분에주문이많이들어온다는얘기를들려주었

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단순히제품의기능보다는

점점더독창성이돋보이는디자인이주요시되고있다.

과거, 기업의전쟁은‘경영권확보’전쟁이었지만미래

의전쟁은‘정보및디자인전쟁’일것이다. 특히디자인

전쟁은각분야디자이너들이벌이는지식과창의력과

아이디어의전쟁이다. 그리고디자인전쟁은정보초고

속도로라는글로벌네트워크안에서가장치열하게벌

어지고있다. 과거에는성실한한기업가가한기업을이

끌어갈수있었지만, 정보화사회에서는유능한디자이

너한사람이한기업을성공시킬수도있다. 개인의능

력이그만큼크게발휘될수있다는것이다. 

한편, 세계경제의 디지털화는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를가속시키는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는데, 특히인터

넷을통해세계시장의동질화는더더욱가속화되고있

다. 이런 추세는 패션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이제는 각자의 방안에 앉아 프랑스 파리나 이태리

밀라노의패션컬렉션을생생하게볼수있다. 또이태

리밀라노에서새롭게선보인패션을몇 일내에 동대

문시장에서그와유사한디자인으로만나볼수도있다.

인터넷으로모든패션정보를습득할수있고, 패션비

즈니스도가능하다. 사이버공간에서패션쇼를열고모

든판매와주문이사이버공간에서가능하다. 이렇듯오

늘날의 패션산업은 글로벌화 되어‘전세계의 동시 패

션’즉, ‘지구촌 안에서의 패션 어울림’이 실현되어가

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2 1세기의패션산업은한마

디로 인터넷을 통한 패션기업의 글로벌 마케팅활동이

빠른속도로진전될것으로예상되며, 급속도의디지털

화로국제 마케터들간의경쟁이 더욱심화되어갈것

이다.

성공적인 글로벌 패션마케팅을 위해서는패션산업

이‘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소비자들이선호하는디자

인이수시로변화한다는사실에주목하여지속적인디

자인의개발이필요하다. 의류는특히, 다른제품보다도

유행에민감하고, 다시유행을타기까지는많은시간이

소요되고, 또한패션의유행주기가최근점점더짧아져

오고있기때문에, 패션마케터들은빨리바뀌면서늘새

로운것만을추구하는소비자들의다양화된욕구에따

라끊임없이유행을창조해야한다.  패션마케팅전략에

서지구촌소비자들의변화에대한욕구를형상화한패

션디자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 이전에는패션의흐름이서양에서동양으로이전되

면서우리나라의패션마케터들이서양의디자인을많

이복제해왔고값싼노동력을토대로‘질’(quality) 보다

는‘양’( q u a n t i t y )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독창성

있는디자인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으면세계시

장에서살아남을수없다는인식이확산되어가고있다.

따라서 2 1세기의 패션산업에서는 고객을중심으로생

각하고, 소비자들의구매욕구를 충족시키는 디자인개

발을통한디지털마케팅전략이보다핵심적인요소로

작용할것이확실시된다.

Global Fashion and Digital Marketing

A successful global fashion marketing has to

focus on consistent development of designs

according to the fast changes of customer

preferences. The fashion industry, now recognized

as a high added value industry, has to adapt the

product creation and development span, as the

fashion cycle is becoming shorter and customers

demands change faster than ever. The emphasis

on fashion design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global customer demands cannot be stressed

enough. Fashion design development lacking in

creativity in a true sense has no room for success

in the world market today.

아래| 최근발매된애플컴퓨터의신기종컴퓨터‘큐브’

오른쪽| 삼성LCD 리모트컨트롤‘S l i n g s h u t’T V나가정오락기기들을위해디자인된유니버설리모트컨트롤. 

손으로쥐거나바닥에평평하게세울수있는탁월한디자인이돋보인다.  디자인/ Ideo

이승희(Seunghee Lee)

이화여자대학교의류직물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의류학석사(Textiles &

Clothing, M.S.)를받고미국오하이오대학(The Ohio State University) 의류

학(College of Human Ecology) 석사와박사학위를받은후동대학에서강

사와객원교수로일했다. 현재울산의류학과조교수로재직중이며, 세계의

류학회(ITAA) 국제부분과의원, 한국마케팅관리학회이사, 한국소비문화학

회이사, 및한국복식문화학회평이사로활동중이다. 미국가정학회의류학

과분과의최우수학생상(Scholarship of American  Associatio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1997년)과미국 O h i o주가정학회의우수학생상

(Award of Ohio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을수상한

경력이있고, 미국 가정대학장학회인Kappa Upsilon Omicron의회원

( 1 9 9 5 )으로선발된바있다. 세계의류학회등국제학회에 2 0여편의논문과

국내학회에1 0여편의논문을발표했다.

l e e 7 9 2 @ h a n m a i l . n e t

글| 정무관_ 삼성전자글로벌마케팅연구소장, 성균관대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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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이동하면서연주를할경우마주치는방문객

들의반응에따라연주되는음악의세기와리듬이달

라지기도해모든공연이하나의작품으로여겨진다.

일정한간격의틈새가있는나무벽들은바로이러한

음악을 전시장 곳곳에 울려퍼지게 해 스위스 관은

‘울림통’이라는애칭이붙을정도다. 전시장내3군

데에설치된카페테리아는비싼요리가아니라서서

담화를나눌수있는스텐드카페형식으로위마뉴블

랑세라는스위스포도주나 쥐스모스트라는스위스

맥주, 스위스초코코코아나발리스지방의훈제육, 내

부 스위스의에멘탈러 치즈, 테신 지방의 아마레티,

바젤의레컬리등스위스여러지방을대표하면서도

일상에서늘접할수있는식품을자유롭게제공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스위스 관은 카페테리아 외에닫힌

공간구조인타원형으로된‘르클룹(Le Club)’이라는

VIP 라운지를마련하여원하는사람들에게대여하기

도한다. 최고 4 0명의인원이심포지엄을갖거나회

의를할수있는르클룹은말년을바젤에서보낸베

르너판톤의의자들로꾸며져있다.

이처럼스위스관은건축가페터쭘토어의총연출

및 기획, 그리고 카롤린 그루버(Karoline Gruber)의

지휘아래만들어진, 건축과 자연 그리고 방문객과

안내원들즉인간, 그리고음악, 음식, 문학, 패션, 정

보등이서로그경계가보이지않게어우러진종합

예술작품이다.  

www.expo2000hannover.ch  

Outdoor Architecture in Harmony 

with Nature : 

Swiss Sound Box at Swiss Pavilion,

World EXPO2000 Hannover by Architect

Peter Zumthor

At this year's World EXPO2000 in Hannover, a piece

of architecture stack-built with untamed wooden

logs and pieces through which rain drops and sun

shafts can penetrate.  This unusual piece of archi-

tecture is the Swiss Pavilion presents the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the beauty of nature from the

Swiss Alps.  In the midst of subtle scent given off by

the natural wood, visitors are offered with coffee

and guided tours to the world of Swiss music, food,

fashion, and culture.  Named as 'Sound Box,' this

cultural exposition at the Swiss pavilion presents

itself to be the total art show of the nation.목재를가공하지않은채겹겹이쌓아놓은구멍으로

바람이스치고빗물이새고햇볕이들어오는, 어떻게

보면허술해보이기까지하는건축구조물이하노버

엑스포전시장에모습을드러냈다. 스위스관으로이

름붙여진이건축물은관람객들에게알프스의전형

적인악기에서울려나오는 소리를 들려주거나목재

들이조용히뿜어내는향기와함께커피를제공한다. 

인간은자연의일부이기도하지만다른생명체와

비교할수없을정도로자연을훼손시키면서발전해

왔다. 특히주거를위한건축이란긴세월동안성장

한나무를아낌없이베어재료로쓰거나멀쩡한산과

평지를깎아길을내는등인간에게만편리하게인공

환경을제공해왔다. 여행객들이즐겨찾는알프스는

실제로는고지, 눈, 저온이라는경작과주거에대한

악조건을갖고있었다. 하지만스위스사람들은역사

속에서습득한기술을자연적악조건에적용해인간

에게필요한만큼만사용하고나머지는다듬어보존

해오늘날의‘그림같은집’을그려낼수있게된것이

다. 이러한 스위스의 전통적 가치관을 건축가 페터

쭘토어는이번하노버엑스포의중심테마인‘인간-

자연-기술’에적용시켰다. 건축용목재를못이나구

멍을뚫지않고쌓아올려서로연결된벽들의장력과

위에서누르는압력으로버티게만들었으며총9 9개

의벽과 5 0개의출,입구가있는미로구조를가진건

축물이다. 

보기에는지루해보이기짝이없지만전시의목적

으로설치된다른건축물과는사뭇다르다. 사람들이

오가며건축과음악, 휴식을즐기는카페테리아의역

할을톡톡히해내고있는것이다. 안내원과방문객은

누가먼저랄것도없이하나가돼이공간을즐긴다.

이다구트(Ida Gut)가디자인한안내요원들의의상

은스위스전통산업의하나인스위스텍스틸산업체

제품(프라다나보그너등이사용하는)을 사용해만

들었으며비르켄하우스(스위스의유명건축, 디자인

전문서적 출판사) 출판사가스위스와관련있는모

든내용과참가자들을알파벳순서로정리해만든안

내책자등을통해구석구석스위스산업에대해간접

적으로홍보하고있다. 

나무벽에는스위스작가들의글과단어들이비춰

져 스위스 문학의 세계를 보여 주고, 다니엘 오트

(Daniel Ott)의기획아래, 하루에두번씩음악가들이

스위스전통악기인아코디언과실로폰비슷한학-

브레트로3시간동안전시관여기저기를이동하거나

함께모여연주하기도한다. 다니엘오트가엑스포를

위해특별히작곡한이뮤직퍼포먼스는연주자가각

자떨어져연주를시작하다가한장소에모이게되는

시간, 특히연주가시작된지3 9분째, 크레센도가지

난후에는카페테리아, 인포메이션데스크등에있는

전시관 안내요원모두가1분간 아무런소리를내지

않고숨을죽였다가다시연주한다. 음악가들이개인

자연과어우러진야외건축물: 건축가페터쭘토어의하노버엑스포2000 스위스관, 

토탈아트로서의울림통

전시관중간중간열린천정 천정과벽면디테일 울림체에음향을제공하는음악가들공연

서로각자미로같은전시관벽들사이를움직이다공연시작1 3분후부터

함께모여음악연주움직이는음악기기

사진|  토마스플레히트너(Thomas Flechtner)

하노버엑스포스위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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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광산시설이예술과 디자인 센터그리고고급

레스토랑으로 변했다. 카지노-쫄페어라인은 옛날

광산시설물이식당테이블세팅과고급의자, 바, 라

운지와어우러져이색적이고특이한분위기를준다.

1 9 3 2년설립된탄광시설인독일에센의쫄페어라인

탄광은1 9 8 6년폐광이된이후루르지역산업건축

물의상징으로남으면서효과적으로이용하자는논

의를하게되었다. 그후1 9 9 2년예술가울리히뤼크

림이제9회도큐멘타의지역프로그램의하나로조

각전시회를연것을계기로문화, 예술의마당으로

다시태어나게되었다. 건축가프리쯔(Fritz Schupp)

과마르틴크레머(Martin Kremmer)의설계로독일

산업건축물중걸작으로손꼽히는쫄페어라인광산

건물은현재NRW 디자인센터를비롯, 각종전시장,

문화단체들이자리를잡아예술, 디자인의중심지가

되었다. 

이중옛터보-컴프레서기기가있던홀을건축가

뵐( B o e l l )과크라벨( K r a b e l )이고급식당으로개조하

였다. 노출 콘크리트로처리된 굵은 네모기둥, 굵은

파이프 라인, 그리고 옛 공기압축펌프 등 시설물을

군데군데그대로노출시켜새로설치한식당인테리

어와묘한대조를이루게하였다. 전체2 0 0개의좌석

이비치돼있는카지노는식당과라운지, 바가함께

어우러진복합식당이다.  개조작업시에는특히산

업문화재로지정돼있는원래건물의성격을살려주

면서식당으로서의분위기를유지할수있도록조명

디자인에역점을두었다. 조명디자인은칼라웁휴스

(Carla Uphues)와건축문화재와문화시설조명전문

인에르코(Erco) 사가맡았다. 

The Old and the New, A Coal Mine

and A High-End Restaurant in One

- Restaurant Casino Zeche Zollverein

A Coal Mine facilities from an olden days has

turned into a luxury restaurant at the cultural center

of German city Essen.  Zollverein is a coal mine first

established in 1932 and has been remaining a

symbolic architecture piece of vigorous industrial

period throughout the German mid-century after its

permanent closure in 1986.  Zollverein building,

know today as one of the Germany's masterpiece

architectural landmark designed by Fritz Schupp

and Marin Kremmer, has become the culture-

related organization offices such as NRW Design

Center and other cultural events center for a

number of exhibitions.  Recently, two architects

Boell and Krabel converted the turbo-compressor

hall into a luxury restaurant that includes exposed

square concrete pillars, thick pipelines, and old air

compressing pumps within the interior.  Including

bars and lounge area, Casino Restaurant has 200

guest seats.

레스토랑내부전경

사진제공: 에르코사(www.erco.com) Foto: Bernd Hoff 
굵은파이프관과어우러진테이블세팅

바의모습

옛 것과새 것, 탄광시설과고급식당의어울림레스토랑‘카지노’

테이블과굵은노출콘크리트기둥을배경으로놓인테이블 부엌입구쪽에서본입구의바

공기압축펌프와어우러진식당인테리어

사진제공: 에르코사(www.erco.com) Bernd Hoff

글| 디자인포( d e s i g n f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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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6월서울상암동. 

이곳은월드컵경기가한창이다.

방패연같기도하고, 삿갓을연상시키기도하는경기장은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축구팬들의 열기로 가득 메워져

있다. 그들의몸놀림을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각국의 방

송사들은 무척이나분주하다. 세계의 모든시선과 관심

이이곳에집중되어있음을한눈에알수있다.”

(CNN 가상뉴스)

상암동은지금월드컵경기장공사가진행중이다. 대

지면적4만6천7백평, 지상6층, 지하1층규모의이

경기장은일반석6만1천1백1석, 귀빈석8백5석,

언론보도석2천2 4석, 총수용규모가국제축구연맹

( F I F A )기준에맞는6만3천9백3십석이다. 

다른경기장과달리이프로젝트가주목받는이유

는첨단기술에우리의전통과문화가한껏발휘됐기

때문인데,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경기장 모습은 마치

커다란 방패연내지는삿갓이두둥실 떠있는 것 같

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소반과 팔각모반, 지붕의

곡선은꼭한국의전통기와와처마선이다. 가장한

국적인것이가장아름답다는류춘수회장(이공건축

대표)의생각이잘반영된이경기장은컨셉자체에

연연하지않는다. 즉건축이란과학적이고논리정연

한것이기때문에기능을무시한채상징만을생각할

수없으며, 어떠한컨셉보다사람을위한기능이먼

저우선시되어야한다는그의철학때문이다. 여기에

비로소건물의조형미가추가된다. 

방패연의종이가빛을투과하는것처럼빛은은은

하게테프론막을통하여경기장안으로투과할것이

며, 팔각모양의소반또한동그란관람석보다공기

를 단축할 수 있다는 설계의 효율성을 반영하였다.

이렇듯F I F A의모든복잡한규정과기능을만족시키

면서도한국적인미가충분히반영된월드컵경기장

은 지구촌 모든 이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는 화합의

장이될것이다.

또경기장주변으로북측으로는북한산이, 서측은

과학공원이만들어지고, 동측은생태하천인불광천

이 흐르며, 남측에는 평화의 공원이 둘러싸여 있어

인간과자연이함께숨쉬는공간으로태어날전망이

다. 프랑스 생드니 경기장처럼 과거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를 새로운 생태도시로 부활시

켜인간과자연이공존하는공간으로서만들겠다는

야심찬계획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독특한 점은최초로 대회가

끝난후에도복합영상관, 대형할인점, 문화센터, 스포

츠센터, 전문음식점, 월드컵기념관으로재구성, 시민

들이항상편리하게이용하도록미래형복합시설의

경기장으로만들겠다는것이다. 따라서사후시설용

도가낮은다른곳에반해이곳은항상사람이만나

고함께하는, 편안하고넉넉한공간으로거듭날것이

다.  

‘건축은과학이고, 건축의모든과정이디자인’이

라는류춘수회장의말대로이프로젝트는스포츠에

서 찾아볼 수없었던기능과 예술이 조화롭게 어울

린, 가장한국적이고전통적인작품으로기억될것이

다.  

Traditional Images Realized by Cutting-

edge Technology, Seoul World Cup

Soccer Stadium

Sang-am dong is currently where the construction

for 2002 World Cup Soccer Stadium is well under

way.  Total area of 46,700 pyong, holding 61,101

regular spectators' seat, 805 VIP seats, 2024 press

seats making up total  of 63,930 seats, this 7

story(including underground 1st floor level) world-

class stadium not only is fully-equipped with FIFA

standards but also attracting worldwide interests at

its unique combination of tradition and culture. With

Pukhansan Mountain backdropped in the north, the

Stadium is surrounded with a newly-constructed

science park on the west, ecological river stream

Pulgwangchon on the east, and the Peace Park on

the south.  

Taking the example from the France's Saint

Denis Stadium, the World Cup Stadium is a project

conceived from the idea to turn and revive Nanajido

island, which previously has been a waste dump

ground from the city of Seoul, into a eco-city where

human and nature coexist in environmental

harmony.

전통적조형이미지를첨단기술로구현한 서울월드컵스타디움

상암동월드컵경기장조감도

월드컵경기장디자인스케치. 방패연과소반의모양

월드컵경기장야간조명

류춘수_ 건축가. 이공건축대표

상암동월드컵경기장은한국인이 아니면결

코할수없는작품이다. 방패연과소반, 황포

돛대등가장한국적이면서, 전통적인소재들

이포함된이프로젝트는전통과기술의새로

운만남이어우러진작품이고조화다. 조화란

한국적인 정서가잘 배어있으면서, 아름답고,

기능이고려된것을말한다. 

건축이란 과학적인 것이기때문에 단순히 어

떠한조형미만을가지고생각할수없다. 먼저

기능이 고려된후또한조형미가 생각되어져

야 한다. 그러나 기능과 조형미는 동전의 앞,

뒷면과같아분리되어생각할수있는것이아

니다. 따라서어떤추상적인개념만을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을설명하는것은무리다. 우선

월드컵경기장의설계는 F I F A의모든요구사

항을충족시키면서동시에많은사람들의요

구를만족시켜야하고, 건물안에서사람들이

충분히 재미있고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경기가끝난후활용되지못한채그대로

있는것이 아니라경기장을 다목적으로모두

활용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경기장안에영

화관, 마트, 체육시설, 국제적인 식당가, 월드

컵박물관또월드컵을룸에서볼수있는호

텔식 방이 들어서는 복합문화시설을 고안함

으로써충분히 사람들과함께하는, 사람들에

게사랑받는장소로남을것이다.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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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1비상의‘까치-호랑이어울림’

마침내그들은만났다. 

분단5 0년만에남과북이서로만났다. 어떠한사

상이나이데올로기로도민족의핏줄을갈라놓을수

는없었다. 그래서피는물보다진하다고했던가. 바

로이산가족의만남, 그자체에서참된화해와감동,

위대한조화를본다. 

어울림은 자연 환경과 사람과 기계, 기술 사이의

조화이며, 동-서-남-북간의조화, 과거, 현재그리

고다가오는미래와의조화를포함한다. 어울림은동

양의태극사상에서유래되었으며, ‘한데섞이어조화

된다’는의미인데, 이는음과양, 동과서, 남과북, 빈

과부, 자연과인간등상반된개념의조화를일컫는

우주의근본원리다. 

이러한 어울림의 철학이 잘 나타난 작품이 바로

6 0 1비상의‘까치와 호랑이’, ‘T o g e t h e r’,

‘U n i f i c a t i o n’등이다. 우리민족은예로부터호랑이이

야기를좋아했다. 또까치는길조로서까치가울면반

가운손님이온다고하였다. 이렇게‘까치와호랑이’

는우리민화에잘등장하는친숙한동물로서이포스

터는까치와함께한호랑이를통해서어울림을표현

하고있다. 한글이자음과모음이만나비로소소리를

내는것과같이호랑이는자음을, 까치는모음을소리

냄으로써결코뗄수없는상관관계를설정한다. 우리

민족의분단상황을상징적으로표현하고있는이작

품은이제더이상서로미워하지말고함께어울려

하나의소리를내자는강력한메타포이다. 또태극과

4괘를디자인모티브로삼아두손을맞잡고있는두

사람의 형상인‘T o g e t h e r’도각각의 개성과 특성이

조화를이루어에너지를발산하는작품으로결국우

리는하나라는어울림의다른표현이다.

젊고강한디자인을추구하는커뮤니케이션전문

디자인회사인6 0 1비상은특히실험성이강한작품

을선보이는회사로서대부분의디자인회사가클라

이언트가제공하는아이디어에맞춰디자인개발만

을하는경우가많은데비해, 그들은선제안(先提案)

즉, 클라이언트가요구하기전에미리디자인과기획

아이디어를제안하는것으로유명하다. 이미권위있

는 부르노그래픽 비엔날레2 0 0 0에서 5점의 작품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해에는한국산업디

자인진흥원과산자부가주최하는‘대한민국디자인

경영대상’의 기획과 디자인을전담하면서더욱 실

력을인정받았다. 짧은시간안에도약한6 0 1비상의

성공비결은다름아닌철저한자기관리를통한크리

에이티브로요약된다. 

하늘을 나는 비상(飛上)이든, 업계에비상(非常)

을 걸었든, 비상(非常)한 사람들의 모임이든 간에

6 0 1비상은 따뜻함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적 교류와

교감을통한어울림을지향하는곳이다.

Magpie and Tiger, An Icon of Delicate

Harmony of Oullim

Oullim is a harmony between natural surroundings

and human, machines and technology, a harmony

between and among the four directions, East, West,

South, and North, between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ullim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s

of Tae-geuk, meaning 'unite in one and become one

another,' and it i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osmos that unites opposing concepts of the uni-

verse such as yin-yang, east-west, south-north,

poor-rich, nature-human, and the like.  The philoso-

phy of oullim has been especially influencing the a

series by 601Bisang in such projects as 'Magpie

and Tiger,' 'Together,' 'and Unification.'  Derived

from a  traditional Korean folk tale, magpie and tiger

respectively represent the sound of vowel and that

of consonant, both of which are only functional as a

working speech upon the existence of the other,

symbolizing the inseparability of elements to create

harmony.  Also a  strong metaphor of the divided

Korea, 'Magpie and Tiger' conveys the message to

stop the hatred and work together to reunite the

North and the South.  'Together,' taking its motifs

from the Taegeuk and four kuas, the two humanoid

images hand-in-hand claims that individualities

between individuals combined in harmony will cre-

ate a positive energy. 601Bisang has been well-

known in the communications design scene in

Korea for its powerful messages seasoned with

experimental approach.

디자인경영에있어독특한비법이있다면?

디자인회사는많지만프로모션쪽으로특화된회사는드물다.

오너에게끌려다니는디자인서비스에서탈피하여철저한자기

관리를통해문화를생산하는주체가되고싶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있기전에미리디자인과기획아이디어를제안한다. 그

럼으로써클라이언트가스스로찾아오게만드는것이다. 자체브

랜드없이디자이너는성공할수없고자기의크리에이티브를만

들지못하면가치가없다고생각한다. 그러기위해6 0 1비상은올

해디자인서비스비중을줄이고자체브랜드개발과연구에주

력하기위해매출액의 5 0 %를차지하는제일기획의일을과감히

정리하였다. 

이번주제는‘어울림’이다. ‘어울림’에대한생각은?

자연이있고/없고, 인간이있고/없고, 정신이있고/없고, 물질이

있고/없고, 과정이있고/없고, 결과가있고/없고, 융합이있고/없

고, 해체가있고/없고, 개별이있고/없고, 집단이있고/없고, 빈부

가있고/없고, 대립이있고/없고, 남북이있고/없고......  어울림은

늘그속에있다.

기억에남는프로젝트는? 

4년째계속해오고있는동양제과캘린더, <우리는가족이다>출

판, 국민일보스포츠투데이창간에관련된제작물, 601아트북출

판, 국제한의학박람회관련제작물, 종합광고대행사인거손의브

로슈어제작,  ’99 한국밀레니엄상품선정관련제작물, SK 이리

듐DM, 삼성정밀화학팩트북. .등이기억에남는프로젝트들이다.

디자인철학은?

나는작업할때상징적인언어로응축되어있는오리지낼리티를

추구한다. 오리지낼리티가있는작업. 일방적인메시지가아니라

상호교통할수있는강한디자인은내가추구하는메시지이며,

주된테마다. 이것은‘어떤어휘를구사하느냐’보다그어휘가어

디에서무엇을향하고있느냐가훨씬더중요하다. 이를위해독

창적이고근거있는디자인, 절제된감정표현이녹아들어가있

고함축적이면서도설득력있는카피를통해메시지를강렬하게

전달하고자노력한다. 즉, 보는사람들의눈을크게뜨게해주는,

기억이잘되는작품이고, 초점이잘맞춰져있어전달이잘되는

디자인을말한다. 또한이렇게디자인된모든작품에는그작품

만의고유한미학이담겨있어야할것이다. 결국무엇보다도가

장중요한것은작품내에들어있는작가의철학적인관점때문

이다.

<우리는가족이다>에서‘불편함의미학’이란말의뜻은? 

불편함의미학이란말그대로위로넘기고, 밀봉페이지를뜯어보

는방식을통해독자를책속으로끌어들이고호흡하기를시도한

것을말한다. <우리는가족이다>는바로이러한불편함의미학이

들어가있는, 내가족의따뜻한가족에세이다.  엄마와아이의대

조가조화를이루고있는온가족이참여해서직접만들고쓴책

이기에그의의가크다. 8살재민이의성격, 일상생활, 동심뿐만이

아니라엄마의생각이담긴밀봉페이지는이책이가진가장실험

적인면이아닐까한다. 독자는뒷장의엄마의생각을직접뜯어

보면서스스로가책에참여하고있다고생각한다.   

앞으로의계획은?

따뜻함이있는디자인. 생명력이긴디자인, 최고의질을추구하

는디자인과디자인정신이 살아있는책을출간할 거다. 또한

6 0 1비상만의독특함이담긴신규브랜드를창출할계획이다. 

박금준(Kumjun Park)    

1 9 6 2년생. 홍익대학교시각디자인과를졸업하고쌍용그룹홍

보실디자이너로, 제일기획에서아트디렉터로활동했다. 도야

마국제포스터트리엔날레, 트르나바국제포스터트리엔날레,

부르노국제그래픽비엔날레(1998, 2000), 멕시코국제포스

터비엔날레, 헬싱키국제포스터비엔날레, 몬스(벨기에) 국제

정치포스터트리엔날레에서2 2작품이우수작으로선정되었으

며, 그래픽디자인세계최고권위지인Graphis Poster Annual에

서4년연속작품이수록되는영예를안았다. 남서울대학교겸

임교수,계원조형예술대학, 상명대학교강사를역임했고, 현재

홍익대학교에서시각디자인을강의하고있다. 1998년 6 0 1비

상을공동으로설립, 크리에이티브디렉터로활동하고있으며

저서로<우리는가족이다>, <캘린더는문화다>, <601아트북> ,

<노란책-유희공간>, <내삶의쉼표> <표정에세이> 등다수의

실험작이있다.

U n i f i c a t i o n (통일원), 710mmx998mm

분단5 0년. 동전의양면같이남과북이갈라져있지만, 결국우리는하나다.

분단5 0년을상징하는5 0원의한국주화를소재로하여동전한가운데통일이라

는문구와연결되도록하였다.

Together,  7 4 4 m m x 1 0 4 7 m m

태극과4괘를디자인모티브로하여두손을맞잡고있는형상을표현하였다. 태극

의음양, 청과적색의대비, 4괘의운동감, 각기다른글자꼴로구성된T o g e t h e r가

심플하면서조형적이다.

까치-호랑이어울림(Oullim, The Great Harmony ), 735mmx1038mm

한글은구조적으로자음과모음이어울려하나의소리를내는데, 자음은호랑이,

모음은까치로연결시킴으로써서로뗄수없는관계를설정하였다.  남북이갈라진

분단상황을상징적으로표현한것으로같이어울려하나의소리를내자는위대한

하모니의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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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에너지의어울림, 태양열을이용한태양열집열판생산하는솔라파브릭

식량이나보온등인간이살아가는데필요한기본요

소가에너지다. 인간의역사는보다경제적이고효과

적인에너지원을개발, 이용하는데커다란비중을두

어왔다. 곡식이 저장한 에너지 섭취에서부터보다

많은생산량을얻기위해소나말등동물의에너지

를이용한것, 나무, 석탄, 석유, 원자력등을이용한

열을이용한것, 역사가발달할수록늘어나는에너지

소비를 충족하기위한 에너지 원을 개발한 것 등이

바로실예다. 에너지원을얻기위해환경을무단훼

손시켜온결과우리가살고있는지구가더이상에

너지원으로서기능을담당하지못하는지금, 무공해

산업에대한관심은그어느때보다도간절하다. 1년

에전체세계인구가사용하는에너지량의만배이상

의에너지를지구에공급해주는태양은환경훼손과

공해배출이없다는이점에도불구하고그에너지를

생활에필요한양으로전환시켜정기적으로공급해

주는기술등의낙후로다른에너지원에비해이용

율이뒤떨어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독일에서일조량이가장좋은프라이부르크지방에

는이러한태양열을효과적으로모으는집열판을생

산하는 공장이 있다. 1996년 설립된 솔라파브릭

(Solar Fabrik)은집열판생산을위한기계시설용은

물론 공장 내부 조명 등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3 0 %를공장의앞면과지붕등에설치된총5 7 5㎡크

기면적의태양열집열판을통해얻고있다. 나머지

에너지는근처의평지벌판에서얻는식물성기름인

평지씨기름에서보충하고있다. 태양열을이용하기

때문에에너지원으로나가는자금이적어생산단가

를낮출수있을뿐아니라에너지사용후에남는공

해물이없다는이점도있는솔라파브릭은설립한지

1년만에전독일태양열집열판공급의 2 5 %를차지

하기도하였다.  20㎡크기의솔라모듈(태양열집열

판)은2,3 KWP의에너지를생산해내는데, 1년단위

로 환산하면보통4인가족이1년에사용하는에너

지소비량의절반인시간당2000 KW의에너지를생

산할뿐만 아니라 1년에 약 1500 kg의 이산화탄소

(CO2) 배출을줄일수있다. 솔라파브릭의솔라모듈

은 기술측면에서뿐만아니라 형태면에서도 건물의

벽면이나지붕의재료로도손색이없어독일건축가

협회와B M B F가공동으로주관하는‘포토볼테익기

술’상을비롯하여, 유로솔라상, 독일환경상, 에너지

글로브상등을받기도하였고하노버엑스포에서지

역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w w w . s o l a r -

fabrik.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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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Energy Receiver Producer 

Solar Fabrik

Freiburg, one of the German region with highest

daytime solar power, is where Solar Fabrik runs a

factory since 1996.  Solar Fabrik not only con-

tributes significantly in producing solar energy

receiver devices but also obtains 30% of its entire

energy sources from the solar power collected

from solar energy receivers (covering 575 square

meters in area) installed on and around the factory

building.  Due to its environmental-friendly and low-

cost products, Solar Fabrik supplied 25% of all

German solar receivers market only after one year

of the founding of the company.

솔라파브릭입구

솔라파브릭생산장면

솔라모둘SF-115 

솔라파브릭야경

솔라파브릭전면

건축가: 롤프+ 홀쯔(Rolf + Holz) 

하우스테크닉: 크렙저& 프라이어(Krebser & Freyer) 

에너지컨셉: 태양열에너지사무실(Bureau for Sun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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